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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기일반 

10.1 전기 기초이론 

(1) 전 기 

전기는 원자내의 미립자인 전자의 이동에 의하여 생기는 것으로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 이 전자는 자유전자라고 부르며 물질 속을 비교적 자

유롭게 왕래한다. 이와 같은 자유전자를 많이 가진 물질이 도체(導體 : 금속 

등), 자유저자가 적은 물질이 절연물(絶緣物 : 고무, 플라스틱 등)이다. 전기

는 전선 등에 의하여 임의의 장소로 쉽게 운반될 수 있으며 또 기계에너지, 

열에너지, 광에너지로 쉽게 변환될 수 있다. 

 

표 10-1. 기본적 용어 

 



일반적으로 전기라고 한마디로 말하지만 전기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용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기가 오고 있다, 전기가 흐르고 있

다, 전기를 사용한다 등으로 말하지만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전기란 문자는 

각각 전압, 전류, 전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용법이다. 전기에 관한 기

본적인 주요 용어를 표 10-1에 보인다. 

이들 관계를 그림으로 보이면 그림 10-1과 같다. 펌프로 A에 물을 올리면 

A와 B사이에 수압의 차이가 생기고, 물이 흐르면 수차가 회전하여 일을 한

다. 파이프 내의 장해물이 크면 수류는 적어져 수차의 일도 줄어든다. 수압

이 있어도 수류가 없으면 수차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림 10-1 

 

(2) 옴의 법칙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으로 전기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법칙이다.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그 양단에 가해지는 전압에 비례하고 그 저항에 반

비례한다.’ 

이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R
]V[E]A[I     ,

Ω
==

저항

전압
전류  



 

그림 10-2 

(주) 실선부분은 전선을 나타내지만, 저항을 0으로 하여 이상적인 상태를 보인다. 

 

 

그림 10-3 

(주) 그림 10-2을 실제적으로 표현하여 보인 것임. 

 

이것을 고쳐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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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그림 10-3과 같은 전지와 소전구를 전선으로 연결하여 전류가 전

지에서 나와 다시 전지로 돌아가도록 했다(이와 같이 하는 것을 전기회로를 

만든다고 한다). 

이 때 흐르는 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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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옴의 법칙은 가장 기초적인 전기계산에 불가결한 것으로 반드시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3) 전력과 전력량 

전기가 1초간에 하는 공률을 전력이라고 하며 와트[W] 단위를 쓴다. 전압 

및 전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전력=전압×전류, P[W]=E[V]×I[A] 전력이 큰 경우에는 킬로와트로 표시한

다.(KW, K=103) 

또 그림 10-2와 같이 회로중에 저항이 있을 때는 옴의 법칙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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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소전구의 와트수는 (그림10-3) 

1.5V×0.5A=0.75W, 또는 0.5A×0.5A×3Ω=0.75W 

E2/R을 사용하여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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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기가 어떤 시간 사이에 일한 양을 전력량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전력량=전력×시간 

그 단위는 1W 또는 1KW의 전력을 1시간 사용할 때의 전력량을 사용하여 

와트시(時)[Wh], 또는 킬로와트시(時)[KWh]로 표시한다. 

예컨대, 500[W]를 10시간 사용한다면,  

500[W]×10[H]=5,000[Wh] 또는 5[KWh] 이것은 1[KW]를 5시간 사용한 전

력량과 마찬가지이다. 

 



(4) 직류(DC)와 교류(AC) 

1) 직류(DC) 

전지와 같이 (+)(-)가 항상 일정하여 흐르는 전류도 항상(+)에서 나와 (-)로 

들어가는 것을 직류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예를 들면, 그림 0-4에 보이는 바

와 같이 2가닥의 전선 P와 N을 생각한다면 전선 P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왼

쪽에서 오른쪽으로, 전선 N에서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전압도 N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P가 항상 플러스쪽에 있다. 

 

 

그림 10-4 

 

2) 교류(AC) 

직류와 반대로 (+)(-)가 시간에 따라 규칙적으로 일정 주기로 변하는 것을 

교류라고 한다. 

그림 10-5와 같이 가정의 콘센트(concent)에 연결한 코드의 2개의 전선 U와 

V를 생각하면 전류는 어떤 때는 ↔와 같이 흐르고, 어떤 시간 후에는 ↔와 

같이 흐른다. 어떤 시간 후에는 다시 ↔와 같이 된다. 

전압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U가 V보다 플러스 쪽, 또 어떤 때는 V가 U보

다 플러스 쪽으로 되어 이것이 반복된다. 다시 말하면, V를 기준으로 생각하

면 U가 어떤 때는 플러스에 어떤 시간 후에는 마이너스로 반복하여 바뀐다. 



1초간의 반복회수를 주파수, (단위는 헤르츠 : Hz)라고 부르며 1초간에 60회

의 교류를 60Hz의 교류, 50회의 것을 50Hz의 교류라고 한다. 

 

 

그림 10-5 

 

3) 단상교류(單相交瘤)와 삼상교류(三相交流)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교류는 보통 단상교류이지만, 공장 등의 동력원으

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삼상교류이다. 가정의 전등, 또는 콘센트 등은 전선 

2가닥이 1조가 되어 배선되어 있다. (이것을 단상 2선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개의 송전선이나 공장 내의 배선은 전선 3가닥이 1조로 되어 배선된다(이

것을 삼상 3선식이라고 한다). 

 

 
그림 10-6 



그림 10-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상에는 2가닥의 전선 사이에 하나의 상태

(이것을 상(相)이라고 한다 밖에 없지만 삼상에서는 3가닥의 선(이것들을 

R,S,T로 부르기로 한다)이 있기 때문에 3가닥 중 2개씩을 생각하면 R-S간, S-

T간, T-R간의 3조로 된다. 이 3조의 상은 그림과 같이 각각 120˚씩 간격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120˚씩 상이 다른 3조의 단상이 합쳐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삼상교류는 전동이의 전원으로서 안성맞춤이므로 공장의 전원은 거의 모

두 삼상교류가 사용되고 있다. 

(5) 교류전력과 역률 

직류 전력은 (3)항에서 설명한대로  

전력=전압×전류 

로 표시되지만 교류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그대로 유효한 전력으로 기여하지 

못하므로 어떤 계수(係數 : 1 이하)를 곱할 필요가 있다. 이 계수를 역률이라

고 한다. 즉 교류전력은 

전력=전압×전류×역률(역률:0~1) 

로 된다. 역률은 전압과 전류가 유효하게 작용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류에서는 같은 전압, 전류라도 역률이 작으면 전력이 작아지고 

같은 전압, 같은 전력의 경우에는 역률이 커질수록 전류가 작아진다. 전류가 

작다는 것은 송전선이 가늘어도 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같은 송전선에 의

하여 큰 전력을 보내기 위하여서는 전력용 콘덴서를 사용하여 역률을 가능

한 한 크게 하여 1에 가깝게 하면 좋다. 

역률은 전기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통의 모터는 0.7~0.8, 백열전등은 

1.0, 형광등은 0.6 정도이다. 

삼상교류의 전력은 3상 사이에 불평형이 없다면,  



전력 = 3×전압×전류×역률 

로 표시된다. 

(6) 저항의 직렬접속과 병렬접속 

그림 10-7과 같이 저항 R1~Rn을 일렬로 연결하는 것을 직렬접속이라고 한

다. 이들의 합성저항 R0은  

R0 = R1 + R2 + ···+Rn-1+Rn 

로 표시된다. 

 

 

그림 10-7     

 

 

그림 10-8 



한편 그림 10-8과 같이 저항을 세로로 연결하는 것을 병렬접속이라고 한다. 

이들의 합성저항 R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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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된다. 

(예) 3Ω의 저항 3개를 직렬접속한 때의 합성저항은  

R0 = 3+3+3=9(Ω) 

또 이 3개의 저항을 병렬접속한 때의 합성저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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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R0=1(Ω)이다. 

 

 

그림 10-9 

 

그림 10-9는 그림 10-3의 작은 전구를 3개 병렬접속해서 1개의 전지(전압

1.5V)에 연결한 것이다. 전지에서 흘러나오는 전류는 3개의 작은 전구 각각

에 흐르는 전류를 합한 것으로 1.5(A)가 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이것

을 합성저항으로부터 구하면 합성저항은 위의 예에서 1(Ω)이므로 옴의 법칙

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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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7) 접지(接地 : earth) 

공장이나 가정에 들어오는 배전선에 사람의 손이 닿으면 간혹 감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전류가 사람의 몸을 통하여 땅(또는 땅과 전기적으로 

연결된 물체)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배전선이 아니라도 모터, 스위치 등의 전

기 기기가 누전하고 있어도 감전이 일어난다. 전기 기기의 경우, 누전하고 

있어도 이것을 다른 경로로 땅으로 전류가 흘러가도록 하면 사람의 손이 닿

아도 인체에 대한 감점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목적으로 연결한 전선을 접지

선이라고 한다. 

 


